
 

▶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 9월 27일(주일) 새벽 2시부터 Day Light Saving이 시작됩니다. 

▶ 오늘(27일) 예배후 사랑방/조별 전교인 말씀나눔 시간이 있습니다.  

▶ 10월 2일(금) 저녁 7시 미라센에서 청년부가 주최하는 금요기도회가 있습니다. 

▶ 어려운 이웃을 돕는 푸드뱅크에 참여해 주세요  

 

¨ 중보기도/교우동정  

    - 아픈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장로피택자 이주일집사가 10월 1일(목) 노회 장로고시에 응시합니다. 

  

 

(10-39호) 
2026년 9월 27일 

환영 및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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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기 11장 34-36절 

과정에 담긴 은혜 

 

 



 

1. 안 내 : 박신애, Joe, 정수연                             5 대표기도     
2. 봉 헌 : 안내자         
3. 교사예배 기도 :  정은희 (다음주 송인경 )  
4. . 애   찬  :   권사회  ( 다음주 양선조)    

 ̈ 10월 1일(목) -  노회장로고시 (이주일 장로피택자) 

 ̈ 10월 2일(금)  - 금요기도회(청년부주최)  / 10월 10일(토) - 교사기도회  

 ̈ 10월 4일(주일) - 9월 새가족환영, 10월 생일자축하  

 ̈ 10월 11일(주일) -  10월 세미나 ‘하나님의 뜻을 찾는 법1’ 

 ̈ 10월 13일(화) -  뉴질랜드 정기노회/ 19일~21일—디아스포라 미래목회솔루션 

 ̈ 10월 18일(주일) - 복음전함 설명회 / 10월 25일(주일) - 전교인 말씀나눔 

 ̈ 10월 30일(금) - 금요기도회 / *10월 31일~11월 1일 - 청년부 수련회     

* 헌금은 아래의 교회 통장으로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The Letter of Christ Church  06-0273-0659310-00)  

재정부 문의전화 : 홍지성(02102410396)  

9월 27일 이주일 

10월  4일 남궁경옥 

10월 11일 이영주 

10월 18일 정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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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
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독녀라 35 입다가 이를 보고 자
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의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
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36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
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
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
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Then Jephthah came to his home at Mizpah. And behold, his daughter came 
out to meet him with tambourines and with dances. She was his only child; 
besides her he had neither son nor daughter. 35And as soon as he saw her, he 
tore his clothes and said, “Alas, my daughter! You have brought me very low, 
and you have become the cause of great trouble to me. For I have opened my 
mouth to the Lord, and I cannot take back my vow.” 36And she said to him, 
“My father, you have opened your mouth to the Lord; do to me according to 
what has gone out of your mouth, now that the Lord has avenged you on your 
enemies, on the Ammonites.”  

사사기 11장 34절 - 36절 

과정속에 담긴 은혜 
(사사기 11장 34 -   36절) 

 
입다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면 집에 돌아올 때 처음 맞이하는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고 서원했고, 결국 그 대상은 자신의 무남독녀 딸이었습니다. 

입다는 전쟁의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믿으면서도, 그 결과를 얻는 과
정에서는 가나안 우상 그모스와 몰렉의 인신제사 방식을 가져다 썼습니다. 결
과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과정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없으며, 하나님은 결과 못지않게 그 결과에 이르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
떤 태도로 살아가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결과는 순종으로 받아들이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동행하는 은혜를 발견하며 기뻐해야 합니다.  

Jephthah vowed that if God granted him victory over the Ammonites, he 
would oƯer as a burnt sacrifice the first person to greet him upon his re-
turn home—and that person turned out to be his only daughter. While 
Jephthah believed the outcome of the war rested with God, he adopted 
the Canaanite practices of Chemosh and Molech by relying on human 
sacrifice during the process. No matter how good an outcome may 
seem, if the process deviates from God’s will, it cannot bring Him glory. 
God cares just as much about our attitude through the process as He 
does about the end result. We ought to accept the outcome with obedi-
ence, while taking joy in knowing God and walking alongside Him 
through every step.  

나눔질문)  입다는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고백하면서도, 그 
서원의 방식은 우상의 방법을 가져왔습니다. 자신의 신앙에도 결과는 하나님
을 믿으면서 그 과정은 다른 방식을 택했던 모습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While Jephthah declared that victory belonged to God, he still 
turned to pagan methods when making his vow. Let's reflect to-
gether: have there been times in our own faith journey where we 
trusted God for the end result, but chose a diƯerent, worldly path 
to get there?  


